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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눈에 본 DTV KOREA
| 출범 2008 | | 홍보 5,764 |

| 디지털방송콜센터 124 |

| 소외계층 기부 200 |

| 디지털 전환 교육 25,882 |

| 공시청 설비 지원 사업 23,1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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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고

직접수신 환경 개선, 
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강혜란

여성민우회 정책위원

DTV전환시청자감시연대 간담회 개최

지상파 방송4사 정책 유관 부서 회의 개최

DTV KOREA, 
수신환경 개선 위해 직접 나섰다
19세대 이하 공동주택 공시청 설비 
100% 무상 지원

지상파 디지털 방송 채널 재배치 모의 점검, 
괘방산 송신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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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천구 목동의 방송회관 14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입구에 ‘직접수신 준비

율 50% 목표’라는 「DTV KOREA」 현판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. 케이블과 위성, 

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의 파상공세에 맞서 지상파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 구축

한 전초기지이자 야전사령부 「DTV KOREA」이다. 현재 「DTV KOREA」는 길환

영 회장을 대신하여 정화섭 사무총장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 인

력이 파견되어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. KBS가 3명(조현국 기획실장, 정종완 경영

팀장, 김경훈 직접수신인프라 2팀장), MBC(이선택 대외협력팀장), SBS(신중섭 

직접수신인프라 1팀장), EBS(방현철 조사통계팀장) 등 6명이 유료 플랫폼 사업

자들과 힘든 전투를 치르고 있다.

지상파 플랫폼 최전선을 지키는 연합사령부 
DTV KOREA 사람들

유료방송 플랫폼에 맞서 수신환경개선과 
다채널 위해 동분서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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